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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은 이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위원)

� �김정은 총비서는 6월 15일 당전원회의에서 ‘지난해홍수피해로,�올해 식량상황이 긴장되어

있다’며 ‘식량긴장’을 설명했다.� 이러한 김정은 총비서의 ‘식량긴장’� 발언에 대하여,� 워싱턴과

서울의다양한언론,�연구기관등은고난의행군으로가는위기징후로해석한다.�이들이제기하는

위기징후의핵심은 ‘쌀가격급등,�옥수수가격폭등,�지역간가격차이확대’라는 3가지쟁점이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봉쇄를 하고,�중국과 같은 개별국가의 식량·백신과 같은

인도주의적 협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요동치는 가격이 위기 징후라면,�우호적인 동맹국이

제공하는인도주의적협력을수용하는것이일반적인데,�코로나팬데믹하북한상황은이해하기

힘든미스터리한점이적지않다.�따라서이글은이상 3가지쟁점중심으로 ‘식량긴장’과 ‘요동치는

가격’의 의미를 검토하고,�이를 바탕으로 과연 코로나19�시기 ‘식량긴장’이 고난의 행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자연재해까지 더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월 북한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하여 전년 대비 무역량의 약 80%가 극감했지만 식량

과 같은 인도주의적 협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21년 6월 15일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농업 부문에서 지난해 태풍피해로 알곡 

생산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라고 발언했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식량긴장’과 고난의 행군
사이에서: 식량 가격은
정말 요동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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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이러한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서울, 워싱턴 등 여러 언론은 김정은 총비서의 ‘식량긴장’ 

발언을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식량 위기 징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2)

‘식량긴장’과 ‘요동치는 가격’의 개념은?

그렇다면 ‘긴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한에서 ‘긴장’은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

다’의 의미가 강하고, 북한에서는 ‘상황에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 남한의 긴장

과 유사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긴장’은 중국어 ‘긴장(紧张)’과 

거의 동일 의미로 쓰인다. 즉, ‘물자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표1>의 노동신문에서 언급된 

‘긴장’의 빈도수만큼 물자가 풍족하지 못한 북한에서는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하는 

일상용어이다.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긴장’을 ‘식량 가격이 요동치는’ 북한경제 상황과 결부

시켜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위기 징후로까지 과잉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전형적인 ‘확증편

향의 오류(Error in confirmation bias)’라고 볼 수 있다. 남북 사이 미묘한 용어 차이만이 

아니라, ‘식량긴장’, ‘식량부족’, ‘요동치는 가격’, ‘식량 위기 징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각각

의 상황에 대하여 개념이 혼재되면서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표 1> 시기별 로동신문에서 언급된 ‘긴장’ 빈도수

출처: 로동신문에 의해 필자 발췌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여러 언론에서 식량 위기 징후의 증거로 지적하는 ‘요동치는 

쌀 가격 급등’, ‘옥수수 가격폭등’, ‘지역 간 식량 가격 격차 확대’ 등 3가지 쟁점 분석을 

토대로 ‘식량긴장’과 ‘요동치는 가격’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2021년 7월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로동신문, 2021.6.16. 

2) “KIM FOOD CRISIS North Korea to run out of food in TWO MONTHS amid fears Kim Jong Un 

faces repeat of famine that killed millions,” The U. S. Sun, June 19, 2021, <https://www.the-

sun.com/news/3117328/north-korea-will-run-out-of-food-in-two-months-amid-fears-kim-jong-

un-faces-repeat-of-famine-that-killed-millions/> (Accessed July 10, 2021) 외 다수

시기 2016 2017 2018 2019

‘긴장’빈도수 1632 1652 179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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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가 공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이하 검토보고)’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료

를 교차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VNR 및 FAO, 한국농업진흥청 등이 추정하는 

최근 중장기 식량 생산량 추계치를 비교·검토한다. 둘째, 코로나19 시기 변화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Daily NK, NK투자개발, RFA기자 등 북한 전문 조사기관에서 제공한 

물가자료 등을 교차 검토한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해 매월 평균 

2회, 평양 및 국경도시 중심으로 장마당 물가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다.3) 

VNR을 통해서 본 코로나19 시기 ‘식량긴장’이란?

‘검토보고’는 2015년 제70차 UN 총회결의에 따라 회원국가별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DGs)’에 대한 이행현황을 자발적으로 평가·공개하는 제도이다.4) 이는 통계와 정책 모두를 

포함한다. 북한의 검토보고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하여 UN 총회에 2021년 7월 발표하였

다.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통계 및 검토보고 작성 과정에서 2019년 4월부

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중앙통계국과 외무성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SDGs통계와 

보고서 작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5) 앞서 북한은 195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개조 

과정 이후 통계 조작에 대한 비판을 소련 등으로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에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허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통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작성한 검토보고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FAO와 한국농촌진흥청의 식량 추정치와 북한 검토보고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전까지

는 추이가 유사하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2020년과 2021년’의 식량 

소비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19년과 2020년’의 곡물 생산량은 FAO, 한국농촌진흥청의 

식량 추정치와 북한 검토보고 사이에 100만 톤 이상의 차이가 난다. 특히 검토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2020년 소비량을 결정하는 2019년 생산량은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

3) 이러한 통계자료에도 북한경제 및 식량현황을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필자는 북측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중국 측 북한 연구자 등과 심도 있는 정례적 세미나를 진행하는 한편, 북·중 국경 중심

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대량으로 공개하는 중국 측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하였다. 

4) VNR에 대해서는 최규빈·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

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22, 2021.7.20.) <https://kinu.or.kr/www/jsp/prg/api/dl

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49588> 

(검색일: 2021.7.27.)을 참조할 것. 

5) 2019년 4월 29일~5월 10일(태국 방콕), 2019년 10월 7~10일(베트남 다낭), 2019년 10월 15~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n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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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2019년 생산량은 10년 평균 생산량보다 약 100만 톤이 많아 2020년 식량사정은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문제는 2021년 소비량을 결정하는 2020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3만 톤이 감소한 점이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에 의한 자발적 봉쇄에도 지난 

10년 중 평균 수준이며 코로나19 이전 2017~2018년보다는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즉, 검토보고를 통하여 김정은 총비서가 발언한 ‘식량긴장’의 의미는 2019년보다 113만 

톤이 감소했지만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식량 상황이 오히려 호전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 식량 생산량 추계 비교(FAO, 북한, 한국농촌진흥청)

(단위: 만 톤)

출처: FAO의 2014~2019년 통계는 <http://www.fao.org/faostat/en/#data/QC> (Accessed July 28, 

2021) 및 2020년은 <http://www.fao.org/3/cb5146en/cb5146en.pdf> (Accessed July 28, 2021), 

p. 15; 북한 통계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p. 

15 및 한국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 의해 작성

식량 관련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추가하면,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보이는 점이다. 

2015~2019년은 GDP 성장률이 연평균 5.1%인데 비하여, 1인당 GDP 성장률은 4.65%로 

차이를 보인다.6) 이 차이는 인구의 자연증가, 즉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한다는 위기 징후로 분석할 수 없다. 필자의 탈북자 인터뷰에 

의하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토보고에서 동기간 

신생아 10만 명당 모성 사망률 및 5세 이하와 신생아 사망률은 감소했으며,7) 2012~2020년 

6) The Government of the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

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https:/

/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Accessed 

July 10, 2021), p. 29.

7) Ibid., p. 19.

420

560 556
495

665
552

455

464 44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AO 북한 한국농촌진흥청



CO 21-23

5[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02) 2023-8000 l www.kinu.or.kr

기간 5세 이하 어린이의 영양상태는 개선되었다고 기술한다.8) 물론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식량 소비압박이 현재는 크지 않지만, 만 5세 이하 어린이가 향후 청소년기가 되는 5~10년 

후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의 긴장 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기의 위기 상황과 비교된다. 당시 식량 가격의 폭등, 관료부패, 기관·기업소별로 국유자산

에 대한 약탈, 교통·통신 마비, 그리고 식량배급체계 붕괴 등이 발생하였다. 중공업 도시 

중심으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도시 노동자가 농촌으로 식량을 찾아 유랑을 떠나 빈집이 생기

고 주택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는 도동 간 임금 격차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 또한 ‘2030 핵심 정책 목표’로 도시화, 도농 간 격차, 관료의 

부패 척결 등을 삼고 있다.9) 

결론적으로 검토보고에 나타난 통계 왜곡의 방지 노력, 2019~2020년 곡물 생산량, 인구

의 자연증가, 도농 간 인구이동, 정부의 관료부패 척결 노력 등을 검토해보면, 김정은 총비서

가 발언한 ‘식량긴장’은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위기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 

위기 징후로서 지목된 ‘식량 물가의 3대 쟁점’

식량 위기 징후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요동치는 쌀 가격 급등, 옥수수 가격 폭등, 

지역 간 식량 가격 격차 확대라는 3가지 핵심 쟁점을 장마당 물가를 조사하는 기관(Daily 

NK, NK투자개발 등)의 식량 물가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쟁점 1: 쌀 가격은 요동치며 급등하고 있는가?

일부 언론에서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지표 중 하나가 쌀 가격 변동률 

및 가격 폭등이다. 특히, 2013년 이후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한 쌀 가격이 2021년 6월 춘궁기

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2~3배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10)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쌀 가격은 코로나19 시기 1kg당 4,000~5,000원(북한 원) 수준

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0.2달러 내외의 약 20% 변동률을 보인다. 동시에 20% 정도의 쌀 

8) Ibid., p. 16.

9) Ibid., pp. 22, 25, 27, 24, 36 참조.

10) “Kim Jong Un’s Comments Reflect Growing Fear Over North Korea’s Food Crisis,” THE DIPL
OMAT, June 30, 2021, <https://thediplomat.com/2021/07/kim-jong-uns-comments-reflect-grow

ing-fear-over-north-koreas-food-crisis/> (Accessed July 10, 2021)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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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 이후, 수일 내로 가격이 원상회복되거나 심지어 평균 가격보다 하락하는 경향도 

보인다. 코로나19 시기 쌀 부족이 심각하다면, 일정하게 쌀 가격이 폭등해야 하지만 쌀, 

감자 등 곡물의 2년간 장기추세를 추적하면 비교적 안정되었다. 즉, 일부 언론에서는 20%의 

변동폭을 특정 시점의 단기간에 특정하여 가격이 급등락하는 통계를 부각시켜 독자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코로나19 시기 쌀 가격의 변동폭을 100이라는 

기준으로 작성했을 때 출렁이는 현상은 있지만 위기 징후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다수 OECD 

국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식료품 등 기초물가가 20% 급등하는 등 출렁이고 있다. 

 

<그림 2>코로나19 시기 북한 쌀 가격 변동률 추이(2020.1.~2021.7.)

출처: 북한 전문 조사기관에서 제공한 장마당 물가에 기반하여 필자 작성  

특히 1995년 고난의 행군 당시 노동자 1달 임금은 60원으로 고정되었음에 비해, 쌀은 

1kg당 16원에서 120원으로, 옥수수는 8원에서 70원으로 약 8배 이상 폭등했고 이러한 

가격폭등은 장기간 지속되었다. 현재는 쌀 외에 쌀을 대체할 이모작 작물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르면, 쌀 가격이 오를 경우 감자를 소비함으로써 쌀 가격

을 통제한다. 6월 초만 해도 쌀 가격의 1/2 수준인 감자, 보리, 밀은 6월 중순 들어 쌀의 

1/10로 하락했다. 이는 그간 북한이 종자 혁명, 인비료 공장증설 등 과학화를 통해 식량생산 

증가와 이모작 작물의 재배 기간의 단축 등 성과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즉, 김정은 시기 

춘궁기가 단축되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6월 중순은 이제

는 춘궁기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표 2>과 같이 육류·야채 등 국내 조달 가능 식품은 코로나19 시기 상대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11) 식량 가격 문제에서 심도 있게 주목해야 하는 쟁점 중 하나는 수산물 

가격의 폭등 현상이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당국이 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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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했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이후 어업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수산물 

가격은 하락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표 2> 코로나19 직전과 직후 시장 물가 동향(2020.1.~2021.7.)

(단위: 원)

출처: Daily NK, NK투자개발, RAF 기자 등 북한 전문 조사기관에서 제공한 장마당 물가 및 심층면담을 

통해 필자정리 

쟁점 2: 옥수수 가격 급등은 식량 위기 징후인가?

일부 언론에서 식량 위기 징후로 거론된 쟁점 중 하나는 쌀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옥수수 가격이다.12) 옥수수는 쌀의 대체재로서 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소득이 감소할수

록 수요가 증가하는 열등재로 간주한다. 옥수수 가격은 코로나19 직전 쌀 가격의 30% 수준

이었으나 현재는 쌀 가격 대비 60~70% 급등하였다. 

<그림 3> 코로나19 시기 북한 쌀과 옥수수 가격 및 교환 비율 추이(2020.1.~2021.6.)

출처: RFA의 ○○기자 제공 자료에 의해 필자 작성

11) 이에 비하여, 주식(主食)이 아닌 간식과 같은 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밀가루, 설탕, 콩기름 및 조미

료 등은 국경봉쇄에 따라서 가격이 3~6배가 상승했다. 

12) “Risk analysis: North Korea faces crisis due to relentless COVID-19 controls,” June 23, 2021, 

<https://www.nknews.org/pro/risk-analysis-north-korea-faces-crisis-due-to-relentless-covid-

19-controls/> (Accessed July 10, 2021) 외 다수

김 소금 간장 고추장/된장 계란 돼지고기 동태 쌀 옥수수 설탕 밀가루 콩기름 가솔린

10장 1kg 1kg 1kg 개 1kg kg 교복/옷 담배 냉면 야채 석탄 kg kg kg kg kg 리터

2020.1(직전) 5백 5백 6천 1.5만 8백 2.2만 5천 4천5백 1.7천 4.6천 5천 9천원 7.3천

2021.6(직후) – – – – – – 5만→2.5만↑ – 2.2천↑ 2~3만원↑ 1.1만↑ 2.5만↑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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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옥수수가 식량난으로 인해 주식으로 더 많이 소비되어 가격이 폭등했다면, 

쌀뿐 아니라 쌀의 대체재이면서 열등재인 감자나 보리도 동반 상승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쌀 가격은 20%의 변동률을 보이는데 비해 오히려 감자나 보리는 6월 중순 수확기에 들어 

1kg당 약 2천 원에서 8백~5백 원으로 4분의 1 수준인 60~70% 하락했다. 

쌀 가격의 일정한 유지, 감자와 보리 가격의 60~70% 폭락, 수입품인 밀가루 가격의 200% 

폭등, 옥수수 가격의 200% 폭등은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다. 비싼 쌀을 살 수 없는 빈곤층들

이 가격이 싼 감자와 보리는 먹지 않고, 옥수수만을 먹는 비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한 

결과일까? 빈곤층의 비합리적인 경제적 선택보다는 첫째, 옥수수의 활용도 증가와 둘째, 

옥수수와 밀가루가 상호 대체재로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국경봉쇄 상황에서도 육류식당, 장마당에 육류 공급과 술 공급이 유지된다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수수, 감자 등은 돼지사료나 주정(酒精)의 원료가 되고 있다. 

오히려 검토보고의 곡물 생산 증가 현상과 옥수수 가격의 상승을 연동하여 분석하면, 곡물 

생산 증가에 따라서 식용 곡물만이 아니라 옥수수가 돼지사육과 같은 단백질 생산 및 알코올

과 공업용 원료에 투입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과자, 비스킷, 빵 등 장기 보존 

가능한 간식 제조공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빵과 과자 등 가공·제조에 밀가루와 

옥수수를 다양한 비율로 섞는데, <그림 3>과 같이 옥수수 가격의 상승 시점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1월 말이 아닌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3월 사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당국이 주민에게 선물용으로 각 식품 공장에서 사탕·과자를 생산하는 시기와도 

맞물린다. 즉, 수입용 저렴한 밀가루가 부족하기에 옥수수 투입 비율이 높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주민 선물 배급 시기가 지나자 옥수수와 밀가루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쟁점 3: 지역 간 식량 가격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가? 

일부 언론에서 지역 간 식량 가격 차이의 확대를 위기 징후로 지적하였다.13) 장마당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1년 6월 초 주요 대도시의 쌀 가격이 1kg당 4천 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강도 혜산시는 7천 500원으로 폭등했다.14) 북·중 국경의 대표적인 

13) “텅 빈 2호 창고, 김정은 ‘특별명령서’ 실행 불가능,” RFA, 2021.7.5., <https://www.rfa.org/korea

n/weekly_program/c27dac8c-d480c5b4bcf4b294-bd81d55c-bb3cac00/priceindex-070520210932

31.html> (검색일: 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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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도시 혜산이 국경봉쇄 장기화와 국내 이동의 제한으로 식량 위기에 빠진 것일까? 

2021년 6월 초 혜산시 쌀 가격은 약 60~70% 폭등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열흘도 되지 

않아서 쌀 가격이 회복됐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 회복 요인으로 군량미 방출 등 국가적 

개입의 가능성을 제기한다.15) 이러한 당국의 곡물 가격 통제는 2021년 6월 중순 혜산 사례

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직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식량 가격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생명 안보 사안으로 모든 국가가 통제한다. 혜산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특정 지역의 특정 

물품 가격이 요동치며 폭등하다가도 1~2주가 지나면 안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격이 

당국이 통제하는 고정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국 단위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물류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 특정 

지역의 특정 물품 가격이 오르면, 가격 차이에 따라 상인들이 물류를 운반하여 수익을 올리는 

시장이 작동한다. 폭등 기간 식량을 소유한 돈주는 ‘차익거래(arbitrage)’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필자의 인터뷰만이 아니라 6~8월 사이 혜산의 백화점, 장마당 등 상당량의 동영상에 

의하면, 식량이 부족하지 않게 거래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몇 시간 만에 가격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북한 유통망 구조가 

아직은 초보적 단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도 운송과 유통수단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휴대전화 보급은 전국 단위에서 식량 가격을 일물일가(一物一價)화시키는 데 기여한

다.16) 2021년 7월 22일 혜산 시장 일상 영상17)을 보면 과거 북한 물류상황이 열악하여 

혜산은 무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평안도 지역의 무연탄(구멍탄)이 양강도 혜산까

지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간 물류이동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14) “北 곡물류-공산품 가격 폭등...국경봉쇄 장기화-생산량 감소 원인,” 서울평양뉴스, 2021.6.20., <htt

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38> (검색일: 2021.7.26.) 외 다수

15) “‘식량형편’ 언급하더니…北, 급히 배급 풀자 폭등하던 쌀값 하락,” Daily NK, 2021.6.17., <https://

www.dailynk.com/20210617> (검색일: 2021.7.26.) 외 다수

16) 대중 10대 수입 품목 중 2018년 제재 강화 직전까지 2010년 이후 운송수단은 상위권이었다. 또한 1대에 

최대 $800에 이르는 휴대전화 보급률은 VNR에 따르면 2017년 15~49세 남성 55.7%, 여성 47.9%이다. 

17) “북한 혜산 시장 일상영상,” 2021.7.22., <https://www.youtube.com/watch?v=lyUzfXOi1pw> (검색

일: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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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긴장’과 ‘고난의 행군’ 사이에서 확증편향의 오류

코로나19 시기 북한 식량 징후로 제기되는 3대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

의 ‘식량긴장’ 발언과 ‘요동치는 가격’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긴장’은 부족으로 인해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비와 독려 차원에서 사용하는 일상용어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식량긴장’이 상당한 식량부

족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 위기와 경제 위기상황으로 간다면, 이러한 파장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유사하게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같은 우호적인 동맹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협력을 수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기 곡물 생산량은 지난 10년간과 비교하면 평균치를 상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지난 1년 7개월간 일부 수입 식품과 수산물을 제외하면 쌀과 육류, 채소 등 식량 

물가만큼은 비교적 안정세를 이루고 있었다. 즉 최소 식량에 한해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곡물 가격은 요동을 치다가도 1~2주 간에 회복하였다. 이는 전국 

유통망이 작동하여 가격이 탄력성이 있다는 반증이 된다. 더욱이 곡물 가격의 일시적 급등은 

대체적인 쌀, 옥수수, 감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물별로 따로 요동치는 

특성을 보인다. 김정은 총비서는 고위층의 부패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을 하고 있다.18) 이는 

고난의 행군이 배급망 붕괴와 부패에서 기인한 경험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입각하여 ‘식량긴장’ 발언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부족

분이 발생하여 식량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분석된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식량긴장’ 발언을 ‘요동치는 물가’와 결부시켜 위기 징후라

는 해석은 북한 통계에 대한 과잉 해석으로 전형적인 ‘확증편향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적 다자주의에 기반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식량의 부족에서 오는 식량긴장에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상태이다. 오히려 북한

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만성적인 식량과 같은 기초물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에서 빈곤국가 특유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8) 4월 8일 열린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

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간부들의 책임과 부패를 엄중

히 다루고 있다. 로동신문,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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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간 소득 격차의 확대이다. 곡물 가격이 2013년 이래 장기간 거의 동일 수준으로 유지되

는 반면, 공산품은 다양해지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즉, 곡물 가격의 상대적 가치가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농 간 소득 격차를 발생시켜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관찰되며, 북한은 도시화로 인한 고민이 생기고 있다. 빈곤국은 일방적으로 분배 

거버넌스에 취약한데, 북한도 역시 개발경제학의 연구대상인 ‘빈곤과 분배’ 관한 핵심적이며 

전형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러나 대부분 빈곤국은 외부 지원에 의하여 이러한 격차에 따른 모순을 완화하는데, 

북한은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국경봉쇄를 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국과 같은 사이좋은 이웃의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의 인도주의적 제안은 핵 협상 직전에 수용이 극히 어려운 사안이다. 결국 북한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다자적 국제 백신 협력을 주도하는 

코백스 지원만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자주의적 국제협력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기업, 종교단체 등에 의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정해 수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KINU 2021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